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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산 천지를 조선의 령토로 
되찾아주신 조선민족의 어버이,  
위대한 수령님. 
 
 

우리 민족의 5000년 혼이 서린 백두산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중국의 
령토였고, 장백산이라고 불렸다. 
. 
약 55년 전, 
제국주의침략자들로 부터 조국을 찾아주시고 또한 굳건히 지켜주신 
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-1964년 중국의 부주석 주은래동지와 
함께 일련의 비밀령토회담들을 진행하시였다. 주은래동지는 위대한 
수령님과 조선을 무척 사랑하였고, 심지어 "백두산 뿐만 아니라 만주일대가 
전부 조선민족의 땅이였는데..." 라고 하면서까지 조선을 리해하고 
두둔하였다. 
. 
비공개의 내용이지만 이 기간동안 백두산일대를 비롯한 조중국경을 
변경하는 <조중경계변개조약>과 <조중경계변개의정서>가 체결되였다. 
국경확정회담은 주은래부주석의 비공식 평양방문에서 시작되였다고 한다. 
. 
62년 10월 12일 주은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만나 <경계조약> 을 
체결하고, 백두산 구간의 경계선 설정 근거를 규정했고, 양측은 그 
이듬해에 현지 탐측조사를 실시하고, 백두산을 포함한 두나라간 국경 
전역의 경계선을 확정했다고 한다. 이어서 64년 3월20일 박성철외상과 
천이 중국외교부장이 <조중변계의정서> 를 체결함으로써, 양국의 국경선 
문제가 매듭지어졌다고 한다. 백두산 천지 분할과 이 일대의 국경선 획정에 
있어서 중국이 조선측에 보기 드문 양보를 했으며, 당시의 중국지도부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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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오늘날까지 <조중변계조약> 이 조중 양측에 의해 
공개되지 않고 있었다. 
. 
압록강상류 - 천지 - 두만강상류 구간을 자로 댄 듯 직선으로 그어, 45.09㎞ 
국경선에 표말 28개가 세워졌고, 조선의 령토는 280 ㎢ 더 넓어졌다고 
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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